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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입점 확대
2024. 7. 26.

프리미엄 키친관에 로얄코펜하겐, 웨지우드, 마이센, 헤렌드 선보여
MZ 세대부터 주부 고객까지� 혼수, 집들이 등 특별한 선물로 인기
쿠팡 관계자 “최상위 프리미엄 브랜드 ‘BCC’도 연내 입점 추진”

2024. 07. 26. 서울�– 와우회원은 앞으로 세계 4대 도자기 브랜드를 쿠팡 로켓배송으로 만날 수 있다.

쿠팡은 프리미엄 키친관에 덴마크 로얄코펜하겐·영국 웨지우드·독일의 마이센이 입점을 마쳤으며, 헝가리의 헤렌드가 연내 입점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200년~3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세계 4대 도
자기’로 정평이 나 있다.

먼저 로얄코펜하겐은 200년 이상 오랜 전통의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다. 당대 최고의 장인이 손수 도자기에 그려 넣는 그림은
한 폭의 예술품으로 여겨진다. 2030 MZ 세대를 중심으로 ‘코페니’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국내 인기가 높다. 와우회원은 로얄
코펜하겐의 블루와 블랙 플루티드 프리미엄 라인 상품을 빠른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브랜드 ‘웨지우드’는 영국 왕실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만큼 ‘여왕의 도자기’라고 불린다. 재스퍼 콘란이나
베라 왕과 같은 유수의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등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쿠팡에서는 아카이브 패
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르네상스골드 라인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레드 컬러 도자기는 화려한 색감으로 파티용으로도 인기
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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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유럽 최초의 도자기 공장을 설립한 마이센은 ‘웨이브 퓨어’ 라인을 쿠팡에서 선보인다. 도자기에 각인된 쌍검 모양의 마크가
트레이드마크다. 영국 왕실과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헤렌드의 ‘빅토리아’ 라인은 꽃·과일·나비 문양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프리미엄 그릇은 가정 사용 용도부터 선물용, 전시용 목적으로도 구매가 늘고 있다. 특히 백화점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할 수 있
던 프리미엄 정품 도자기를 쿠팡에서 빠른 익일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무제한 무료 배송과 30일 이내에 무료 반품
도 가능하다. 쿠팡 와우회원들은 “유럽 여행이나 골동품 가게에서 하나씩 모으는 브랜드 그릇을 로켓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손님
접대용으로 제격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은 앞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도자기 라인 입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에르메스, 베르사체, 지노리1735, 드부이에 등 국
내외 명품 주방용품 브랜드 50개 이상이 쿠팡 프리미엄 키친관에 입점했다. 쿠팡 관계자는 “일명 ‘BCC’라고 말하는 주방용품계 최
상위 브랜드 ‘베르나르도’ ‘바카라’ ‘크리스토플’도 연내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향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브랜
드와 협업하며 ‘고객 와우(WOW)’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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